
중국, 세제용 향료 수요급증
IFF 등 중국투자 집중 … 식품용 향료도 복합화 추세

미국계 IFF(International Flavours & Fragrances)는중국에서 화장품용 및 가정용 클리닝에 사용되는

향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의 Ho Chi Minh시에 새로운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사무소는 중국 H a n g z h o u에 위치하고 있는 아로마 화

학제품 플랜트에 향료 첨가제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중국의 화장품 및 세제용 향료 수요는 중국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1 3억명인 것에 반해 세제 및 클리

닝의 수요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

면 성장전망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연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거주자는 약 2억명으로

이들의 수요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수입이 늘고 있는

등 기타 아시아국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I F F의 Hangzhou 투자규모는 2 0 0 0만달러로 H a n g z h o u

Xinan Jiang Perfumery Factory와 8 0대2 0비율로 합작, 향

수·화장품·비누·기타 가정용품의 원료를 생산할 계획

이다. 이 공장은 3 5 0 0톤규모로 9 6년초 완공해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는 파우더 및 샴푸를 포함한 액체세제·세탁세제·목

욕비누 등이다.

중국의 National Soap Manufacturers Association에따르면, 합성세제 생산량이 9 2년 1 5 5만톤에서 1 6 6

만톤으로 늘어났으며 목욕비누의 생산량은 1 3만7 0 0 0톤에서 1 4만2 0 0 0톤으로 늘어났다.

반면 세탁비누는 9 2년 6 8만톤에서 9 3년 5 8만3 0 0 0톤으로 줄었는데, 이는 주요 도시의 세탁기용 분말

세제의 수요가 가정용세제수요의 9 0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 향료시장중 위축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일본과 필리핀이며 가정용 제품 수요증가

가 활발한 지역은 중국·한국·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입이 큰폭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향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인도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한국·타이 등으로

음료수용 향료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음료용 향료는 복합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일본은 차나 커피향을, 기타 아시아국가는 허

브 및 플라워향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은 세제용 향료이외에 식품용 향료 수요증가도 활발해 인스턴트 국수 및 쌀·수프용 향료가 크

게 증가하고 있다.

또 지역마다 특수한 향료를 공급해야하는 등 지역에 따른 향료의 기호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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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합성세제 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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